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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, 에너지 15만TOE 절감
2010년에너지목표관리제시범사업을통해석유화학사업장 13곳에서총 15만3254TOE(석유환산톤)의에
너지를절감키로했다.
지식경제부는 3월31일역삼동르네상스호텔에서제18차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열어에너지절약목표
를달성하기위한부문별세부방안을확정했다.
산업부문에서는 38개 기업, 47개 사업장에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총 132만TOE의
에너지를절감하기로했다.
철강부문 3개 사업장 절감량이 56만7592TOE로 가장 많고, 전자(10개 사업장) 28만2585TOE, 석유화학
(13개사업장) 15만3254TOE, 발전(5개사업장) 12만9176TOE 등이뒤를이었다.
평균절감율은전자가 5%로가장높았고, 석유화학(3.0%) 제지(2.5%) 철강(2.2%) 등순이었다.
삼성전자 탕정사업장의 절감목표가 12.3%로 가장 높았고,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 포항사업장도
4% 절감을제시했다.
시범사업은 4월14일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이발효하면에너지·온실가스목표관리제로통합운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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